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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요내용> 
 
□ 7.25 국제신용평가사 Moody's는 우리나라의 

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한단계 상향조정하였음 
 
 ㅇ 同사는 02.3월 등급조정(Baa2→A3, 2단계 상향) 이후 5년간 

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아왔으며 
 
 ㅇ 06.4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만을 안정적(stable)에서 

긍정적(positive)으로 상향 조정 한 후  
 
 ㅇ 지난 7.3일 등급상향절차(review for possible upgrade)에 

착수한 바 있음 
 
□ Moody's는 금번 등급 상향의 주요인으로  
 
 ㅇ 무역․ 금융․ 자본시장 자유화 등에 의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

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, 
 
 ㅇ 국가재정의 안정성 관리, 
 
 ㅇ 6자회담 2.13합의 이행 등에 따른 북한관련 불확실성의 

감소를 제시하였음 
 
 



 
<등급 상향의 의의> 
 
!  참여정부 출범이후 3대 신용평가사 모두로부터 등급상향 달성 
 
  ㅇ 참여정부는 03년 북핵위기, 카드채, SARS 등 국내외적 

어려움 속에서 출범하였으나 
 
  ㅇ 05년 S&P(05.7월), Fitch(05.10월)로부터 경제체질 개선, 

북핵리스크 감소 등의 이유로 등급상향을 달성한데 이어 
 
  ㅇ 금번 Moody's의 등급상향으로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

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
 
  ⇒ 이러한 신용평가사의 등급상향은 지난 4년여간 참여정부의 

안정적 거시경제 운영, 경제시스템 upgrade 등에 대한 국제 

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반영 
 
! 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해왔던 

Moody's의 등급조정으로 다른 신용평가사의 상향조정 

모맨텀을 확보 
 
  ㅇ Moody's는 02.3월 이후 5년간 우리나라의 

국가신용등급을 A3로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유지하여 왔으나 
 
    * 최고등급(AAA)로부터 Fitch는 5번째(A+), S&P는 6번째(A)에 

비하여 Moody's는 7번째(A3)로 평가해 왔음 
 
  ㅇ 최근 한미 FTA 타결, 북핵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

신용평가상의 긍정적 요인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

상향 
 
  ㅇ 이러한 Moody's의 등급상향은 다른 신용평가사의 

등급조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 
 



 
 
! 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완화 확인 
 
  ㅇ 신용평가사중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

반응해 왔던 Moody's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을 이유로 

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 
 
    * 03.2.11일 IAEA사찰단 추방, NPT 탈퇴, 영변핵시설 재가동 등을

이유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(positive)에서 

부정적(negative)로 하향조정한 바 있음 
 
  ㅇ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Korea discount 현상을 완화하는데 

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
 
< 기대효과 > 
 
□ 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금융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
미칠 것으로 기대 
 
  ㅇ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국내 기업 및 금융기업의 

해외자금조달 여건 개선에 기여 
 
  ㅇ 또한 국가위험(country risk) 감소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
등으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
 
□  이와 함께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유무형의 간접적 효과 예상 
 
  ㅇ 국가 신인도 및 우리기업 이미지 제고에 따른 수출 증대 및

해외 영업활동 여건 개선 
 
  ㅇ 국가위험(country risk) 감소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으로 

외국인 직․ 간접 투자 유입 확대 
 
 

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

<참고 1 > 
 

우리나라의 신용등급 변동추이
 



 S&P(21등급) Moody's(21등급) Fitch (24등급) 

AAA Aaa AAA 

AA+ 
AA 
AA-[외환위기îñ] 

Aa1 
Aa2 
Aa3 

AA+ 
AA 
AA- [외환위기îñ] 

A+   
A (현재, 05.7.27)
A- (02.7.24) 

A1  [외환위기îñ] 
A2 (현재,07.7.25)
A3 (02.3.28) 

A+ (현재, 05.10.24)
A (02.6.27) 
A-  

투 
자 
적 
격 

BBB+ (01.11.13) 
BBB (99.11.11) 
BBB- (99.1.25) 

Baa1  
Baa2 (99.12.16) 
Baa3 (99.2.12) 

BBB+ (00.3.30) 
BBB  (99.6.24) 
BBB- (99.1.19) 

BB+ (98.2.18) 
BB 
BB- 

Ba1 (97.12.31) 
Ba2  
Ba3 

BB+ (98.2.2) 
BB 
BB- 

B+  (97.12.23) 
B 
B- 

B1 
B2 
B3 

B+ 
B 
B-  (97.12.23) 

CCC+ 
CCC 
CCC- 

Caa1 
Caa2 
Caa3 

CCC+ 
CCC 
CCC- 

CC Ca CC 

D(SD) C C 

투 
자 
부 
적 
격 

  
DDD 
DD 
D 

 
  * 음영표시는 투자부적격 등급 표시 
<참고 2> 

주요국의 신용등급 현황
  



국가명 Moody's S&P Fitch 

한 국 A2 A A+ 

일 본 Aaa AA AA 

중 국 A2 A A 

싱가폴 Aaa AAA AAA 

홍 콩 Aa3 AA AA- 

대 만 Aa3 AA- A+ 

태 국 Baa1 BBB+ BBB+ 

말레이시아 A3 A- A- 

필리핀 B1 BB- BB 

프랑스 Aaa AAA AAA 

영 국 Aaa AAA AAA 

독 일 Aaa AAA AAA 

이탈리아 Aa2 A+ AA- 

헝가리 A2 BBB+ BBB+ 

인 도 Baa3 BBB- BBB- 

인도네시아 B1 BB- BB- 

이스라엘 A2 A- A- 

멕시코 Baa1 BBB BBB 

남아공 Baa1 BBB+ BBB+ 

브라질 Ba2 BB+ BB+ 

아르헨티나 B3 B+ B 

 
  * 아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07. 6월말 기준 


